
어린 시절부터 저의 꿈은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. 

어떻게 쓰임 받을지 딱히 정한 적은 없었지만,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. 
그것이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배운 일이므로 시간과 육체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
대학 졸업 후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은 저의 취업을 걱정하셨습니다.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어려
움을 겪으면서 일인다역의 봉사를 감당하는 제게 부모님은 걱정의 목소리를 내셨지만, 제가 할
일이 많아짐에 그저 감사했습니다. 

이전엔 취업 후 삶이 안정되면 베대원에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교사의 직분을 감당
하고, 베뢰아아카데미 수강과 환언특강을 들을 때,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고, 주
님이 부르실 때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

베대원이 제 어학, 신학, 신앙을 성장시킬 곳이라 기대했습니다. 직장과 물질 중 해결된 것은
아무것도 없었지만, 어린 시절부터 저를 양육해주신 전도사님의 권면과 후원 덕에 용기를 내
어 베대원에 계획보다 빨리 입학하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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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대원 입학 후 감사했던 것은 인턴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직장생활을 시
작하게 됐고, 회사의 배려로 오전 수업이 있던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조금 일찍 퇴근해 학
교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육체는 더 바쁘고 힘들어졌지만, 교회 일 외에는 고민하지 않았
던 제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여겨 감사했습니다. 
또한 결혼 후 학교 가까이 신혼집을 마련하게되면서 퇴근 후에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큰
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환경을 열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.베대
원에 입학한다 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거나 베뢰아를 다 이해한다고 할 수
없지만, 베뢰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. 또한 베대원에서 만난 교수님,
학우들은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 동역자
이기도 합니다.

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제 비전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. 베대원의 총장이자 성락
교회 감독이신 김성현 목사님을 도와 성락교회가 세계를 향한 베뢰아 운동을 하는 데에 일
조하도록 이곳에서 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.

학업과 직장생활, 신앙생활을 모두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
께 감사드립니다.

 


